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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  전나무속(Abies Miller, 1754)은 지구상에서 북반구를 중심으로 50여 종이 현존하고 있다. 전나무속은 

주로 높은 고도의 산지 또는 수목 한계선 주변에 자연적 분포지를 형성하고 있으며, 국내에는 전나무(A. 

holophylla), 분비나무(A. nephrolepis) 및 구상나무(A. koreana), 총 3종이 자생하고 있다. 하지만 국내에 자

생하는 3종의 경우도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. 

  특히 대한민국 특산식물인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IUCN Redlist 상의 ‘Threatened species’ category 종

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상나무 어린 나무(치수)의 수가 급격히 줄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직면한 

‘저출산 고령화 사회’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. 하지만, 구상나무의 어린 나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

이다. 게다가 선행연구에서도 어린 나무의 기준이 모호하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구상나무 등 국내 자생하는 구

상나무 천연묘의 기준을 정립하여 추후 진행되는 구상나무 등 전나무속 어린 나무에 관한 연구에 표준화를 

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우선, 국내·외 소나무과 어린나무에 관한 논문을 정리 및 분석하였고, 구상

나무 어린나무가 자생하는 숲의 구조(제주조릿대 등) 및 환경(암석노출도) 등)에 적절한 높이와 아린흔의 갯

수를 참고로 기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.

  본 연구의 기준안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구상나무 어린나무 3,138개체의 높이 및 아린흔 갯수를 토대로 구

분해볼 수 있었다. 우선, 높이에 대한 기준은 1년생묘(당해묘, 5cm 미만)-유묘(5cm∼10cm 미만)-성묘(대묘, 

10cm∼30cm 미만)-치수(30cm∼100cm 미만) cf.전생치수-유목(100cm 이상) 5단계로 구분되었다. 아린흔 

갯수에 대한 기준도 또한 1년생묘(1개)-유묘(2개∼6개)-성묘(대묘, 7개∼15개)-치수(16개∼20개) cf.전생치

수-유목(21개 이상) 5단계로 구분되었다.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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